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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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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동진 (044-203-2411)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우현 (044-203-2415)

지식재산권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로 신시장 창출
- 3. 15. 문체부 장관, ‘지식재산권(IP) 연계 실감콘텐츠 분야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3월 15일(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지식재산권(IP) 연계 실감콘텐츠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콘텐츠산업 주요 사업 간담회(1. 11.)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콘텐츠산업 분야 정책 수요자 간담회이다. 영화, 게임, 웹툰 등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과 실감콘텐츠 개발 업체, 놀이공원(테마파크) 운영 

기업, 영화상영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조성진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전략지원담당과 이승종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이사가 각각 ‘몰입형 영화관의 실제’와 ‘공간 기반 

몰입형 실감콘텐츠 체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문체부 지원 사업 

소개,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실감형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모형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 ’16년 22조 원 → ’23년 400조 원(연평균 51.4% 증가 예상) 

  황희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IP)과 우수한 기술력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실감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한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

하게 소통하며 실감콘텐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